
봉은사 봉축특집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가 4월 29
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
로 성료했다. 혜총 스님은“자비광명의 등, 마음의
등을 밝혀 무명의 세상을 밝히자”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이날 △욕정에 휘말리지 마라 △세상과 사
람을 미워하지 마라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 매달리지 마라△자기
행동, 말, 생각을 들여다보며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갖지 마라 △하는
일에 의구심과 망설임을 갖지 마라 △항상 진실하
여 실패,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릇된 방식
으로 이익과 명성을 얻지 마라 △자신을 높이고 다
른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는 성공하는 법 10가지를
소개했다.

부처님의 일생 읽고 또 읽어야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
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곧 부처님입니다. 나
도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타마 싯달타 부처님

만 부처님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
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여래의 덕성과 지혜의 덕
성을 구현했지만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바로‘깨달
음’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깨달음의 진리를 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다

고 해도 부처님 생애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자유인 되는 것이‘무소유’

불교는‘의심’의 종교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불
교 신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데서 답
이 나옵니다.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친견하고 부처가 됐습니

다. 여러분, 53선지식만 선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선지식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깔
고 앉아있는 방석도 선지식입니다. 불사문중 불사
일법(佛事門中 佛事一法)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
는 일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
라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생로병사에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부
처님, 법정 스님 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
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로병사를 소유했습니다. 8만

4000가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유했습니까? 정말로 소유했다면 몸을 내
마음대로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인
이 되는 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성공의 10가지 비결

부처님은 성공의 비결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욕정에 휘말리지 마라. 욕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욕정이 없으

면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새는 날아다닙니다. 욕정이 덜해서 그렇습니다.

새끼들이 자립할 수 있으면 새끼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날
아 다니는 것입니다. 꺼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재물, 벼슬 3가지를 다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세계 영웅들의 삶을 보십시오. 징기스칸도 대
통령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가져도 족
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많은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얻

지 못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전생(輪
廻轉生)하게 되는 6가지 세계 천상
(天上), 인간(人間), 아수라( 阿修
갥),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
(地獄)‘육도(六道)’가 있습니다. 욕정에 휘둘리면
아수라·아귀·축생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둘째, 세상과 삶을 미워하지 마라. 세상을 미워하

고 사람을 미워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데 재미
가 있는 것입니다. 천당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행복
하기만 한곳에는 불법이 필요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세상을 탓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셋째,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다”자꾸 그렇
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은 키에 집착했습니다. 도반
스님들은 모두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을
까.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실로 키를 키우고자 고
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장에서 두 다리
가 잘린 사람이 타이어 조각에 의지한 채 시장바닥
을 기어가며 동냥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깨치게 됐습니다. 동강이가 난 몸을 땅바닥에 대고

다니며 물건을 사달라고 기어 다니는 사람에 비하
면 난장이면 어떻고 땅꼬마라고 놀림을 당한 들 어
떻겠느냐는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우람하고 큰 것이 좋아보였는

데 나이가 드니 작은 것이 더 좋습니다. 커서 좋은
것은 남이 볼 때 봐주는 것 뿐입니다. 몸뚱이는 역시
별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작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아만심이 많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
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꽉 차면 다음 생에 작은

키로 태어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면“아 그렇구나 그렇구나”하게 됩
니다. 이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큰 공이고,
공부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자신의 말, 행

동,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
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육근에 끄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밤
도 낮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엔 밤대로 할 일이 있고, 낮에는
낮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낮에 할
일, 밤에 할 일 모르는 사람이 허둥
지둥 사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맞게
자신의 할 일을 수처작주(隨處作主)

의 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

포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마라. 뜻이 결정되면 그 일
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
람의 삶이 향기로운 삶입니다.
일곱 번째, 일의 도중에 의구심과 망설임 없이 돌

진하십시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가 바
로 그 말입니다. 벌이 꿀을 따러 갈 때 향기에 취하
고 꿀맛에 취하면 벌은 꿀을 따 집에 돌아 올 수 없
습니다. 아름다움, 향기, 맛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

다. 벌이 꿀을 따듯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삼매(三昧)’입니다. 
여덟 번째, 항상 진실하여 실수나 실패를 솔직하

게 인정하라. 마음에 진실하고 말에 진실하고 몸짓
에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추앙합니다.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겨울다울 때 유정부정이 사계절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마음, 말, 몸짓을 하
고 사는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일 밥
을 먹듯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은“한 번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패,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자
기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
지 않으면 됩니다.
아홉 번째, 그릇된 행동과 방식으로 이익과 명성

을 얻지 마라. 철저하게 계율에 따라 살라는 말입니
다. 계율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불
살생을 제1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걸린 동물을 저렇게 살처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열 번째, 자신은 높이고 타인을 경멸하지 말라. 부

처님께는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거래
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0원 어치 사랑
을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왜 100원어치 밖에 사랑
을 안 주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
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바라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삼라만상의 모
든 존재들이 주려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항상 상대방
의 입장에서 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혹독하고, 형제간이 혹독하고, 이웃이 혹

독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혹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이상언ㆍ천진영기자

자기자신부족한줄모르고왜세상을탓하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여섯 번째 주제법문‘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취기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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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1953년 통도
사에 입산. 보경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동국대
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1964
년 지효 스님에게서 건당(建幢). 자운 스님을
40여년 모셨다. 현재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총재, 감로사 주지, 대한불교사회복지
연구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저서〈꽃도 너를
사랑하느냐〉〈새벽처럼 깨어 있으라〉등.

혜총 스님은?

나도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

상대가 내게 혹독하다면 내가 그리 만든 것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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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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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리자는미얀마종교성장관이자동으로선임되고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운영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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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의지팡이가되시고자하시는 참다운불자, 숨은봉사자를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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